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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깨달은 것들을 회화에 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소함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관계에 대한 무료함이 아니라 

다정한 관심이기도 하다. 즉 김민수의 회화는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오는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삶의 의미를 관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휘발적이고 자극적인 디지털 이미지가 

만연한 시대를 살면서 이러한 이미지에 종속되지 않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이미지와 심상은 디지털 

이미지에 종속되어 있는 감각의 표출이 아니댜 

김민수의 회화가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그는 회화의 

지지체나 재료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유연하다 그는 드로잉을 

하면서 원래 쓰임과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료를 

사용하고자 한댜 평소 그는 물감과 같은 회화의 기본 재료뿐만 

아니라, 건축 모형 재료, 스팽글, 종이 등 통상의 회화 재료에서 

벗어난 재료를 모아둔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페인트를 

엎지른 경험을 다룬 〈엎질러진 물이라도〉에 걸쭉하게 홀러내리는 

페인트를 사용했고, 페인트의 유동적인 물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캔버스로 화면을 분할했댜 작가의 말처럼 실수를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다. 

한편, 김민수의 색채 판단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다. 물감의 조색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색채 대비, 레이어링, 텍스처에 대한 

판단이 즉각적이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 중에서 색채에 대한 판단이 가장 빠르고 자신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도 색채다. 그는 아크릴 물감을 즐겨 

사용하는데 빨리 마르고 물로 점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크릴 물감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진흙 위에 

올려진 플라스틱 통처럼 수채나 유화보다 훨씬 더 인공적인 

느낌이댜 오랜 시간 아크릴 물감을 다뤄온 김민수의 깨달음은 

대상에 정확히 일치하는 색이 아니라 전달하려는 느낌을 

닮은 색을 선택해야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민수 회화에 담기는 감각은 본능적이되 반복적으로 쌓아올려 

진 감각, 시간을 두고 체득한 감각에 가깝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솔직한 감각을 담고자 하고, 이것은 자주 경험해서 익숙해 

진 장면이나 메세지를 계속 조금씩 변형해가며 찾아내는 것이다. 

새, 나무, 아이들 가족, 친구들은 현재까지 김민수에게 중요한 

회호棒 대상이댜 이 관계들과 쌓아올린 시간, 함께 한 기억들에 

그의 감각이 작동한댜 그리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 작가는 도시에서 

성장했지만 어릴 때부터 흙냄새와 비냄새를 좋아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묻혀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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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 회화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이 체화된 감각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감각이 체화된 

회화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을 가진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맛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주인공처럼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감각을 통해 되살아나는 경험이다. 

체화된 감각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현상이댜 실제 작가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감각을 

거듭 새롭게 하고자 한댜 오늘을 더 새롭게 감각하고 경험하기 

위해 과거를 상기한다는 것이다. 한편, 속도가 곧 힘이고 

경쟁력인 오늘날, 회화는 이 속도를 역행하는 아주 느린 매체다. 

그러나 김민수는 회화가 전통적인 매체임과 동시에 언제 

어떻게든 어떤 것도 E頃} 수 있는 매체로서, 과거이면서 현재이고 

또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 

도 김민수의 희호七: 회화의 속도를 유지하면 된다 

김민수 Mins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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